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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은 깊어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옷 깃을 여며야 하는 겨울이 눈앞에 와 있다. 여름이면 피서보다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을이면 즐거운 단풍놀이보다는 행락객들의 안전사고가 먼저 염려가 되고,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부터는 각종 화재 및 빙판 등 동계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왔다.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질적인 한국인의 망각병으로 인해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형 안전사고들에 대한 기억은 벌써 머릿속에서 아득히 잊히고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는 듯이 무심한 안일에 빠져있다.

항상 그랬듯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큰 사고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온통 야단일 것이다.

당국은 당국대로 여론의 질타와 사고수습에 진땀을 뺄 것이고, 언론은 사고가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타 언론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들추어내어 가뜩이나 불안해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 이고, 시민들 또한 안전한 사회의 근본은 개인의 안전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기본원칙과 결여되어 있는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은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만 할 것이다.

사회의 안전은 개인의 안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개인의 안전이 가정의 안전이 되고 직장의 안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소에 회사나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안전 불안요소들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스템 가동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고란 정확히 예고된 사고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 원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하는 인재라는 것이다. 그 인재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의 미비가 근본원인이라 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설마 하는 사이에 사고는 순식간에 다가온다.

사고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개인 내 가정 내 직장부터 둘러보자. 자신의 안전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안전 불안요소는 없는가? 가정과 직장의 안전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지고 가동되고 있는가? 미리미리 점검해보고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 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자.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형사고는 법과 제도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안전의식이 갖추어질 때 대형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월동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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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안전의식이 갖추어질 때 


대형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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